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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들은 근래 벌어지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울분을 토
로하며 중동고 시국선언을 발표한다.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‘최순실 게이트’
를 덮기 위해 개헌까지 제안하였다. 헌법은 민주법치국가의 근본이고 가장 신
성한 법으로, 결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없다. 하물며 개인의 사리사
욕을 채우며 최순실을 비호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
이다.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광복 이후 4.19혁명, 서울의 봄, 5.18민주화
운동, 6월 민주항쟁 등 장구한 민주투쟁의 역사를 지닌 세계 최고의 민주법치
국가의 수장임을 스스로 부정하였다. 그런 박근혜에게 더 이상 대통령이라는 
칭호는 어울리지 않는다.
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, 헌법을 그 가
림 판으로 쓰려 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우롱하는 일이다. 국민과 
국가를 희롱한 박근혜는 일국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. 따라서 박근
혜는 즉시 청와대에서 물러나 일반 국민의 일원으로서 신성한 법정에 서야 할 
것이며, 스스로 올바른 결단을 내리지 않거나 내리지 못할 시에는 국민의 대표
로서 국회가 마땅히 탄핵 소추하여 그 결단을 이루어야할 것이다. 사법부는 국
가와 국민을 우롱한 대가가 무엇인지, 엄중한 법의 결의로써 그 죗값을 물어야 
할 것이다. 국민들은 박근혜가 사퇴하거나, 탄핵 될 때까지 현 상태에 깊은 관
심으로 의사표명의 시도를 해야 한다.
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라도 국민을 희롱한 대가가 무엇인지, 좋은 선
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.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, 노태우가 내란 음모죄로 
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듯이 박근혜 역시 일반 국민으로 돌아와 국가 기밀유포
와 국가 및 국민을 저버린 책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 성실히 속죄하여
야 할 것이다. 그것이 우리의 무너진 자존심과 우리의 무너진 애국심을 다시금 
세계만방에 우뚝 세울 수 있는 합당한 방도일 것이다. 그것이 우리의 훼손된 
민주주의와 훼손된 법치주의를 다시금 온누리에 빛을 발하게 할 유일한 방도
일 것이다. 전국의 깨어있는 학생 분들의 시국선언동참을 촉구하며 2016년 10
월 28일 금요일에 중동고 110기 일단이 들끓는 마음으로 선언하였음.


